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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물리적으로 떨어져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의미

하는 노모포비아를 소개하고 Yildirim과 Correia(2015)가 개발한 노모포비아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

해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인 연구1과 본조사인 연구2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연구 1

에서는 노모포비아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이후 143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20문항으로 구성된 노

모포비아 척도를 온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 2에서는 본조사를 위해 성인 245명을 대상으로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노모포비아

척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선정한 5개 척도를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본조사 자료의 분석은 기

술통계, 신뢰도,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원척도와 동일한 4가지 요인(의사소

통단절, 연결감 상실,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편리함 상실)으로 측정모형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양호한 적합도와 요인계수가 나타나 모형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신뢰

도 분석을 통해 노모포비아와 하위요인들의 내적 합치도를 확인한 결과 .81～.93수준으로 확인되

었다. 준거 및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퍼빙 척도와 하위요인인 노모포비아, 스마트

폰 중독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고, 높은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었다.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해 상태-특성 검사와 저장강박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고, 낮은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

어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척도의 특성과 활용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노모포비아, 스마트폰, 퍼빙, 타당화, 한국판 노모포비아 척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송원영, (32992)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

수, Tel: 041-730-5414, E-mail: 1058@paran.com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582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현대 사회에 많은 변화

를 일으켜 현대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Lee, 2014; Park, Kim, Shon, & Shim, 2013). 특

히,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 많은 방면으로 영향

을 주고 있다. 스마트폰이란 기존 휴대폰에 데이

터 통신 기능이 결합되어 휴대전화 기능과 정보

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단말

기로 현대인들의 삶에 필수기기로 자리매김하였

다(Gonçalves, Dias, & Correia, 2020). 정보통신정

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휴대폰 보유율

이 89.2%에서 2020년 97.0%으로 나타났으며, 휴

대폰 보유자 중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1년 24.2%

에서 2020년 91.0%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스

마트폰은 휴대성과 확장성, 즉시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언제어디서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

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인들의 기호를 충

분히 만족시켰다(금희조, 조재호, 2010; 김형지, 김

정환, 정세훈, 2012). 이에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사진, 정보 검색, 쇼핑

등 다양한 기능들로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미디어와 엔터테이먼트는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등 사회적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Tapscott, 2008).

스마트폰은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등 순기

능을 가져왔지만 스마트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

라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이 갖고 있는 편리성과 유용성으로 인해 이용자

들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과다한 의존 현상이 나타나

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문제적 또는 강박적인 사

용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강희양, 박창

호, 2012). 스마트폰의 사용문제는 인터넷 중독과

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타나며 우울과 불안, 충동

성, 공격성 등과 같은 심리문제와 스마트폰 사용

으로 인한 손목 통증과 같은 신체적 문제가 나타

날 수 있다(유승숙, 최진오, 2015; 전소영, 2013;

조규영, 김윤희, 2014; 황경혜, 2012; Fryman &

Romine, 2021).

스마트폰으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로 노

모포비아(nomophobia)가 있다. 노모포비아는 신기

술 개발로 인한 21세기 장애로 ‘휴대전화나 컴퓨

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의 불편함이나 불안’으로

정의한다(King, Valenca, & Nradi, 2010). 이 용어

는 본래 ‘no-mobile-phone phobia’의 약자로 휴대

전화나 스마트폰을 통해 소통할 수 없는 현대인

의 두려움을 의미하며,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나 온라인에 접속하지 못하

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King et al., 2010).

노모포비아에 대한 정의는 기술이 발전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휴대전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개인용 PC,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장

치까지 확대되었고 이를 사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불편함이나 불안으로 정의되고 있다(King et al.,

2013). 노모포비아의 유병률을 조사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약 21%가 노모포비아를 경

험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다고 보고되었다(Cheever, Rosen, Carrier, &

Chavez, 2014; Humood et al., 2021).

노모포비아는 스마트 기기와 개인의 상호작용

으로 나타난 새로운 현상으로, 이를 경험하는 개

인들은 불안 및 우울, 빈맥, 호흡 변화, 발한, 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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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같은 심리 및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다

(King et al., 2014). 사회 및 신체적 증상으로 지

시 불순응, 부모와 갈등 및 다툼, 수면부족, 학업

부진 등이 나타나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스

트레스가 정신병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정은화, 이현아, 이지영, 이강이, 2019;

Bragazzi & Del Puente, 2014). 노모포비아의 수

준이 높은 사람은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를 확인

하기 위해 스마트폰 화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통신할 수 없는 상황을 걱정하며 불안을 느끼기

도 한다(Bragazzi & Del Puente, 2014; Catone et

al., 2020). 또한, 벨소리나 진동이 들리지 않았음

에도 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Bragazzi & Del

Puente, 2014).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이

성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

나 배터리가 부족 또는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될

때 엄청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Gonçalves et

al., 2020). 결과적으로 섭식 장애, 강박 장애, 우

울장애, 기타 행동 중독 장애(도박, 강박 쇼핑 등)

및 기타 형태의 공포증 또는 불안 등의 정신병리

와 동반질환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Fryman & Romine, 2021; Tran, 2016).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앞서 소개한 노모포비아 현상

이 흔하게 관찰될 것으로 보인다. 노모포비아와

스마트폰의 과사용은 공통적인 증상을 공유한다

(Tran, 2016). 노모포비아를 경험하는 사람은 스마

트폰을 항상 휴대하고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갖

고 있으며, 스마트폰 과사용 문제를 경험하는 사

람은 제어할 수 없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노모포비아를 경험할 수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친다(Durak, 2019). 노모포비아의 실태조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노모포비아를

야기할 수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조사

를 통해 노모포비아로 인한 위험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0년 스마트폰 과

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절 실패, 현저한 사용,

문제적 결과의 스마트폰 사용행태를 지닌 스마트

폰 과의존 위험군이 23.3%로 나타났다. 2013년도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11.8%인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마

트폰 과의존 위험에 대한 자기 인식을 묻는 질문

에서 71.5%가 스마트폰에 의지한다고 답변한 것

처럼 한국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매년 상승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으

며 국내에서도 노모포비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경

험하는 인구가 많으나 노모포비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노모포비아에 대해서는 인식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Anshari, Alas, &

Sulaiman, 2019)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노모포

비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노

모포비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고 널리 사용되

고 있는 Yildirim과 Correia(2015)의 노모포비아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한다. 노모포비아를 측정하

기 위해 Yildirim과 Correia(2015)는 노모포비아

척도(NMP-Q)를 개발하여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

였다. Yildirim과 Correia(2015)은 노모포비아를 스

마트폰 또는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하였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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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스

마트폰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

였다. 노모포비아는 “의사소통 단절(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연결감 상실(losing

connectedness)”,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not being able to access information)”, “편리함

의 상실(giving up convenience)” 4가지의 요인으

로 구성된다(Yildirim & Correia, 2015). 의사소통

단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

과의 의사소통이 안되고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느낌에 초점을 맞춘다.

연결감 상실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를 상실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온라인 정체성과

단절된 느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친구들과의 소통하고자 하

는 SNS 사용량(89.9%)이 세계적(53.6%)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Hootsuite, 2021). 이러한 경향성

은 연결성이 상실로 인한 심리적 문제와 높은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는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정보통신 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

를 검색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의미한

다. 편리함의 상실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불편감을 의미

한다. 이러한 감정은 스마트폰으로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스마

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될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

끼게 된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시간과 공간제약 없이 스

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에 있다(금희조, 조재호, 2010).

즉 우리나라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편리함이며, 이에 대한 상실은 불편함

을 넘어 두려움과 같은 공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Yildirim과 Correia(2015)가 위와 같

은 조작적 정의에 따라 제작한 노모포비아 척도

(NMP-Q)를 타당화하고자 실시하였다. 노모포비

아는 청소년이나 장년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현상

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대의 스마트폰 과

의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우선 2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노모

포비아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노모포비아에 대한 국내 개념의

확립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 개입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이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사전 연구승

인을 받았으며(KYU-2021-014-01), IRB의 윤리규

정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는 온라인 설

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구 참여를 위한 공

고를 개시하여 표본을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에

게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자의 권리(비

밀보장, 연구 참여 거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설

명하였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을 대상

으로 구글 폼(Google Forms)을 활용하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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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완료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여 보상하였

다.

Yildirim과 Correia(2015)는 노모포비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20대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연구대

상자로 표집하였고, 이 연구에서도 20대를 중심

으로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였다. 예비조사의 대

상은 전국에 거주중인 20∼50대 남녀로, 남성이

77(51.0%)명, 여성은 66(49.0%)명이었으며, 연령대

는 20대가 114명(79.7%), 30대는 15명(10.5%), 40

∼50대는 14명(9.8%)로 젊은 성인층의 참여율이

높았다. 하루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함께 물어본

결과 ‘1∼4시간 미만’이 62명(43.4%), ‘4∼7시간 미

만’이 53명(37.1%), ‘7시간 이상’이 23명(16.1%), ‘1

시간 미만’이 5명(3.5%) 순으로 나타났다.

본조사는 전국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자료

를 수집하였으며(표 1),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

트폰 사용용도 등을 함께 물어보았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노모포비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 검

증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노모포비아 척도(Korean Nomophobia

Questionaire: K-NMP-Q). 이 연구에서 타당

화한 한국판 노모포비아 척도(K-NMP-Q)는

Yildirim과 Correia(2015)가 노모포비아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한국판 노모포비아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과 16개

내용 빈도(명) 비율(%)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25 51.0

사용용도

메시지 72 29.4

여 120 49.0 유튜브 77 31.4

연령

20대 209 85.3 엔터테인먼트 64 26.1

SNS 2 0.830대 22 9.0

금융 9 3.7
40대 8 3.3

뉴스/생활정보 1 0.4
50대 이상 6 2.4

위치/지도 5 2.0

직업

이공계열 47 19.2
음악 4 1.6

의료계열 18 7.3
교육 2 0.8

교육계열 14 6.7
쇼핑//여행 2 0.8

예술계열 5 2.0
건강관리 1 0.4

군인 및 경찰 18 7.3
커뮤니티 5 2.0

자영업 3 1.2
기타 1 0.4

프리랜서 7 2.9

하루사용시간

1시간 미만 6 2.4
학생 80 32.7

1～4시간 미만 92 37.6
공무직 18 7.3

4～7시간 미만 98 40.0
무직 21 8.6

7시간 이상 49 20.0기타 14 5.7

표 1. 본조사의 인구통계학적 자료(N=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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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문항을 평가하게 된다. Yildirim과 Correia(2015)의

연구에서 NMP-Q는 4가지 하위요인과 20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노모

포비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Yildirim과

Correia(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5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한국판 퍼빙척도 척도(Korean Phubbing

Scale: PS-K). 이 연구에서는 퍼빙을 측정하기

위해 Chotpitayasunondh와 Douglas(2018)이 개발

하고 김민범, 최재광, 송원영(2022)이 타당화한 한

국판 퍼빙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퍼빙척도의

문항은 총 15문항이며, 자기고립, 노모포비아, 문

제인식, 대인관계 충돌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

며,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퍼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민범 등(2021)의 연구에서 나타

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이었고, 이 연

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Smartphone

Addiction Scale-Short version, SAS-SV).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Kwon 등(2013)에 의해 개발된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 척도(Smartphone Addiction Scale-Short

version, SAS-SV)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스마트

폰 중독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일상생활

장애, 내성, 금단, 과사용, 가상세계 지향관계, 긍

정적 기대, 6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10문

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SAS를 기초로

SAS-SV를 개발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을 선

별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식 단축형 척도

로 Kwon 등(201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91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Y). 이 연구에서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83)가 개발하고 한덕

웅, 이장호, 전겸구(1996)가 번안 및 타당화한

STAI-Y를 사용하였다. STAI-Y는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STAI-Y는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으로 나뉘어 있

으며, 상태불안은 특정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의미하고 특성불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

인 불안적 특성을 의미한다. 한덕웅 등(1996)의

연구에서 STAI-Y 상태불안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1, 특성불안은 .90이었다. 이

연구에서 상태불안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 특성불안은 .93로 나타났다.

한국판 저장척도 개정판(Korean Version of

the Saving Inventory-Revised: K-SI-R).

K-SI-R은 Frost와 Steketee, Grisham(2004)이 개

발하고 현혜민, 박기환(2018)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K-SI-R

은 총 18문항으로 0점에서 4점까지 5점 Likert 척

도로 평정한다. K-SI-R은 어질러짐(Clutter), 과

도한 습득(Acquisition), 버리지 않음(Difficulty

discarding)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 척도와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현혜민,

박기환(2018)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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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92였고, 이 연구에서는 .93로

나타났다.

절차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단계의 절차를 통해 진행

하였다. 첫째, 원척도의 문항에 대한 번안과정을

거쳐 설문에 사용할 노모포비아 척도 문항을 구

성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을 구성하는 문항의 구조를 탐색하였다. 셋째, 확

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구조모형의 안정성

과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노모포비아 척도와

관련이 있는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타당도

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

사신뢰도 분석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

다.

1단계인 번역을 진행하기 위해 노모포비아 척

도를 개발한 Yildirim에게 한국어 번안을 허가 받

았다. 이후, 미국소재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 1인이 1차 번역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임상

심리학 전공 교수 1인이 검토하였다. 이후 영어영

문학을 전공한 석사과정 학생 1인이 연구자와 논

의하며 역번역을 실시하였고, 연구자와 임상심리

전공 교수 1인이 원척도와 역번역된 영어척도를

비교하여 의미의 차이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한국어 표현을 수정, 검토하여 노모포비아 척도의

한국어 번안본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예비조

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3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모포비아의 요

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요인추출방식을 활용하여 추정

하였으며, 직접 오블리민 회전방식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크리 도표를 통해 고유값이 1 이

상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문항이 원판과 동일한

요인에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는

SPSS 23과 AMOS 21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

의 구조와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4단계에서는 척도의 준거타당

도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특성불안과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모포비아 척도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 1

연구 1에서 참가자 143명을 대상으로 20문항으

로 구성된 노모포비아 척도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치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

술통계분석과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척도

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기술통계 분석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143명의 자료를 사용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이후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왜도, 첨도를 파

악하였다(표 2). 노모포비아 척도의 합에 대한 최

솟값과 최댓값은 20∼133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71.10이었다. 노모포비아 척도와 하위요인의 왜도

는 절댓값 2이하로 나타났고 최댓값이 .65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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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첨도는 절댓값 7이하로 나타났고, 최댓값이

-.95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연구자의 판단을 바

탕으로 구분된 노모포비아 척도의 4요인(의사소통

단절,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연결감 상실,

편리함 상실)은 이론적 배경에 부합한 결과인 것

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노모포비아를 구성하고 있는 20개의 문항

에 대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92의 높은 신뢰도가 보고되었다. 이후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KMO(Kaiser-Meyer-

Olkin) 표본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 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대우도법을 활용

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직접오블리민 요인회전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고유치 값이 1이상으로

나타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스

크리 도표에 따르면 4개의 요인의 고유값이 1이

상이었고 5요인 이하부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노모포비아 20.00 133.00 71.10 24.59 .08 -.41

1. 의사소통 단절 6.00 42.00 22.04 9.50 .05 -.95

2.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5.00 35.00 14.51 6.85 .65 -.10

3. 연결감 상실 4.00 28.00 15.35 5.52 -.03 -.57

4. 편리함의 상실 5.00 35.00 19.20 7.13 -.21 -.74

표 2. 예비조사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그림 1. 탐색적 요인분석 스크리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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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4개의 요인으로 척도를 구

성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3). 이

때 KMO값은 .903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치는 1790.116(p<.001)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

석으로 추출된 요인들 4개가 입력된 전체 문항의

67.15%를 설명하고, 추출된 적재값은 58.78%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각 요인에 따른 문항은

Yildirim과 Correia(2015)의 노모포비아 척도에 제

시된 결과와 동일하지 않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본조사를 위한 문항을 확정하였다.

먼저 요인 1은 15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Yildirim과 Correia(2015)의 연구와 동일하게 구성

되었다. 15번의 경우 요인 3에 구성되었지만 요인

1에서도 양호한 적재량 값이 나타났으며, Yildirim

과 Correia(2015)의 연구에서도 15번이 두 요인에

비슷한 적합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5번 문항을 원척도와 동일하게 요인 1로 포함시

켰다. 다음으로 20번, 9번도 Yildirim과 Correia

(2015)의 연구의 결과와 다른 요인에 구성되었다.

하지만 문항의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Yildirim과

문항
요인

신뢰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1

만약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는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게 될 것이다.

1.014

.920

13

만약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는

가족들과 연락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안해

질 것이다.

.819

10

만약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는

친구나 가족들과 즉각 소통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불

안해질 것이다.

.789

12

만약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초조해질 것이다.

.653

14

만약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을지 모

른다는 생각으로 초조해질 것이다.

.430 .326

4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스마트 폰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화가 날 것이다.
.697

.795

2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찾

을 수 없을 때 화가 날 것이다.
.615

1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에 접속하지

못하면 불안해질 것이다.
.467

3
스마트폰을 통한 특정 기사나 날씨 등과 같은 뉴스

를 볼 수 없다면 초조해질 것이다.
.428

9
한동안 스마트폰을 들여다 볼 수 없었다면, 나는 스

마트폰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 것이다.
.327 .328

표 3. 노모포비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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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ia(2015)가 제안한 요인에 구성되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고, 이후 국내외 연구 비교와 같이 척

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원척도와 동일하게 9번

척도는 요인 4에, 20번은 요인 3에 포함시켰다. 구

분된 요인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의사소통 단절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Not being able to access

information), 연결감 상실(Losing connectedness),

편리함의 상실(Giving up convenience)로 명명하

였다.

문항
요인

신뢰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6

만약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온라인

상의 나 자신과 끊어져있다는 생각 때문에 초조해질

것이다.

.773

.855

19
만약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메일

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질 것이다.
.737

17

만약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SNS나

온라인상의 최신 정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

각에 불편감이 생길 것이다.

.630

18

만약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알림이

나 최신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

편감을 느낄 것이다.

.538

15

만약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지속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질 것이다.

.324 .506

6
이번 달의 데이터를 다 써버렸다면, 나는 어찌할 바

를 모를 것이다.
-.826

.851

20
만약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는

무엇을 할지 몰라 어색한 느낌이 들 것이다.
-.631

5 스마트폰이 방전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515

8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오도가도 못하고 걱정만 하게 될 것이다.
-.488

7

만약 통신사와 접속이 되지 않거나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데이터나 와이파이 연결

신호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486

고유값 9.217 1.805 1.328 1.080

설명분산 46.083 9.023 6.642 5.399

누적분산 46.083 55.106 61.749 67.147

주. 요인1=의사소통 단절, 요인2=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요인3=연결감 상실, 요인4=편리함의 상실

표 3. 노모포비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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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본조사의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해 설정한 하위요인

들의 측정모형 확인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 245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 1의 결과를 통해 확

정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

다.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노모포비아 척도와

하위요인 간 표준 편차, 평균, 왜도, 첨도를 확인

하였으며,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하위요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가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상

관이 나타났다(표 5).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개념타당도

노모포비아 척도의 요인구조 및 모형의 적합도

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확인

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표 6). 노모포비아 척

도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단절은 .94, 연

결감 상실은 .81, 편리함 상실은 .82, 정보에 접근

할 수 없는 상태는 .8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모포비아 척도가 측정하고자하는 개념을 일관

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모포비아 척도의 집중타당도를 파

악하기 위해 하위요인의 임계비(Critical Ratio:

CR) 산출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s: AVE)을 실시하였다. 집중타탕도는 CR

값이 .7이상을 AVE는 .50이상의 값을 보고할 때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요인의 CR값은

.8이상으로 나타났으고, AVE값에서는 의사소통

단절은 .70, 연결감 상실은 .49, 편리함의 상실은

.48,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는 .53로 나타났

다. 즉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가지는 AVE값은 의

사소통 단절과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용가능 한 결과가 나타났고, 비교적 유연한 CR

값은 모두 적합한 기준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양

호한 집중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노모포비아

합 1 2 3 4

합 1

1. 의사소통 단절 .89*** 1

2. 연결감 상실 .84*** .67*** 1

3. 편리함 상실 .88*** .66*** .65*** 1

4.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78*** .54*** .54*** .69*** 1

평 균 73.33 22.31 14.76 20.20 16.06

표준편차 25.11 9.95 6.77 7.09 5.67

왜 도 .05 .07 .61 -.21 -.21

첨 도 -.52 -1.05 -.20 -.61 -.69

***p<.001.

표 5. 노모포비아 척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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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모델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변인을 통해 4개의 잠재변인을 설정하였고

구성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TLI, CFI, RMSEA를 확인하

였다. 노모포비아 척도의 적합도는 X2=400.65

(df=158), TLI=.91, CFI=.92, RMSEA=.08(95%

CI=.07∼.09)로 값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고(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2), 이는 측정모형의 안정

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

문항 B β S.E. C.R. AVE CR
내적합치도
(Cronbach’ α)

검사-재검사
신뢰도

.94 .91***

1

10 1.00 .81

.70 .93 .94 .67***

11 1.016 .84 .06 18.14***

12 1.016 .84 .07 15.24***

13 1.016 .85 .07 15.31***

14 1.000 .82 .07 14.72***

15 1.051 .85 .07 15.38***

2

16 1.000 .82

.49 .83 .81 .80***

17 .98 .75 .08 12.30***

18 .98 .70 .09 11.27***

19 .72 .61 .08 9.66***

20 .81 .59 .09 9.18***

3

5 1.00 .76

.48 .82 .82 .82***

6 .82 .65 .08 9.91***

7 .90 .69 .08 10.65***

8 .86 .70 .08 10.74***

9 .79 .64 .08 9.74***

4

1 1.00 .79

.53 .82 .81 .75***
2 1.012 .69 .12 8.79***

3 .973 .67 .10 9.78***

4 .992 .76 .09 11.17***

주. 1=의사소통 단절, 2=연결감 상실, 3=편리함의 상실, 4=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p<.001.

표 6. 확인적 요인분석과 집중타당도, 내적합치도(N=245)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n=41)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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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검증

노모포비아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 한국판 퍼빙척도에 포함된 노모포비아 소척도

와 퍼빙척도 전체, 단축형 스마트폰 중독척도, 특

성-상태불안척도, 저장강박척도와의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먼저 준거타당도를 확

인하기 위해 한국판 퍼빙척도(r=.54, p<.001)와 퍼

빙척도의 하위요인인 노모포비아(r=.64, p<.001)

와 상관분석을 진행하였고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이 나타났다. 더불어 노모포비아의 4개의 하위요

인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노모포비아의 행

동적 특징 중 하나인 스마트폰 중독척도와의 상

관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두 척도 사이에서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71, p<.001), 4개의 하위요인

에서도 동일하게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특성불안(r=.23,

p<.001) 및 상태불안(r=.24, p<.001) 척도와 저장

강박 척도(r=.36, p<.001)와의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 약한 상관이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도 모두

유의한 낮은 상관이 나타났다.

상관계수에 따른 해석 기준은 .00∼.20는 상관이

매우 낮음, .20∼.40은 상관이 낮음, .40∼.60은 상

관이 있음, .60이상은 상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성태제, 2019).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결과

를 해석해본다면 노모포비아 척도의 준거 및 수

렴 타당도가 확보되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별타당도를 측정하는 개념들과 유의한 상

관이 나타났지만 낮은 상관계수가 나타남으로 불

안이라는 비슷한 개념을 측정하는 내용적인 측면

에서 변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이 연구는 노모포비아를 측정하기 위해

Yildirim과 Correia(2015)가 개발한 노모포비아 척

도를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기 위해 진행

하였다. 연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

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원저자에게 타당화에 대

한 허락을 받고 문항번역 및 생명윤리심의를 진

행하였다. 2단계인 연구 1에서는 1차 조사를 실시

하여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고 결과를 이론적 근거에 따라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3단계인 연구 2에서는 2차 조사를 실

구 분
노모포비아

(퍼빙하위척도)
퍼빙

스마트폰

중독
특성불안 상태불안 저장강박

노모포비아 .64*** .54*** .71*** .23*** .24*** .36***

1. 의사소통 단절 .51*** .41*** .55*** .18** .19*** .30***

2. 연결감 상실 .52*** .46*** .62*** .18*** .18*** .32***

3. 편리함의 상실 .64*** .53*** .68*** .22*** .21*** .35***

4.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55*** .47*** .60*** .22*** .24*** .26***

***p<.001.

표 8. 노모포비아 척도의 타당도 분석 결과 (N=245)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594 -

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타당도와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준거타당도, 수렴타

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한 척도

와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1개월

간격을 둔 측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일치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

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노모포비아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였다.

첫째, 한국판 노모포비아 척도는 Yildirim과

Correia(2015)의 연구와 동일하게 “의사소통 단

절”, “연결감 상실”,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

태”, “편리함의 상실”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

다. 예비조사에서 진행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9번, 15번, 20번 문항이 원판과 다른 요인에 구성

되었다. 9번 문항(한동안 스마트폰을 들여다 볼

수 없었다면, 나는 스마트폰을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 것이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확인에 대한 강한 욕구를

의미하며, 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때 발생하

는 불편함을 의미한다. 15번 문항(만약 스마트폰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는 가족이나 친

구와의 지속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생각 때

문에 불안해질 것이다.)의 경우 스마트 폰을 소지

하지 않았을 때 타인과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함에 따라 불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는 스마트폰을 통한 의사소통의 단절과 같은 맥

락을 가진다. 20번 문항(만약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는 무엇을 할지 몰라 어색

한 느낌이 들 것이다.)은 스마트폰이 없음으로 발

생하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환경과의 단절로 이용

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이 없어 발생하는 어색함

을 의미하며 이는 연결감 상실의 개념에 속한다.

이러한 특징에 따르면 탐색적 요인분석과정에서

문항들이 원판 척도와 다른 요인에 구성되었음에

도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9번, 15번, 20번

문항을 원판척도와 동일한 요인에 구성해야한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외 비교연구와 같이 노

모포비아 연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판 척

도와 동일한 문항과 하위요인을 채택하여 본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

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신뢰도 분석을 실

시하였고 Yildirim과 Correia(2015)가 제시한 4개

의 요인을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된 한국판 노모포비아 척

도의 정의와 개념은 다음과 같다. 노모포비아는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나,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서

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심리

적 불편함 및 두려움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두려

움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타인과의 의사소통, 정

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온라인 연결, 스마트폰

이 제공하는 편리한 상태가 없어짐에 따라 발생

하게 된다. 노모포비아를 구성하는 4가지 하위요

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단절은 스마트폰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발생하는 타인과 상호작용의 단

절을 의미한다. 연결감 상실은 온라인과의 연결이

상실됨에 따라 발생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스마

트폰의 알람이 온라인과 연결되었다는 안도감을

주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온라인상의 자신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생각과

함께 두려운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정보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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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상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는 최신 정보

를 알지 못하거나. 즉각적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불편감을 의미한다. 편의성 상

실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포기해야하

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데이터/와이파이를 사용

할 수 없거나,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스마트폰

으로 제공받는 편리함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과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노모

포비아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마트폰 또는 이

를 통한 서비스와 접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두려움이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Yildirim & Correia,

2015).

둘째, 한국판 노모포비아 척도의 준거타당도, 수

렴타당도, 변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타당도가 적

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준거타당도를 확인하

기 위해 한국판 퍼빙척도(김민범 등, 2022)와 하위

요인인 노모포비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노모포비아와 퍼빙은 유의한 상관

이 나타났으며, 노모포비아의 4가지 하위요인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퍼빙의 하위요

인인 노모포비아와도 높은 상관이 정적으로 유의

하였다. 퍼빙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인관계 문제를 의미하며,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

용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김민범 등,

2022). 특히 정보에 대한 단절, 소외에 대한 두려

움 등의 특징이 노모포비아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예

상된 결과이며 한국판 노모포비아 척도의 준거타

당도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

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won 등(2013)에 의해

개발된 스마트폰 중독척도와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 정적으로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한국판

노모포비아 척도의 하위요인 역시 결과가 동일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모포비아가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Semerci, 2019; Zwilling, 2022).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 과의존 그리고 이로 인

해 발생하는 일상생활 문제를 의미하며(Kwon et

al., 2013), 이러한 맥락은 노모포비아의 특징과 공

유하는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변별타당도로 설정한 상태-특성불안, 저장강박

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노모포비아와 상태-

특성불안은 낮은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었다. 공포

와 불안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공유한다. 하지만

노모포비아는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라는 뚜렷한

원인에 대한 불편함 즉 공포, 두려움을 의미한다.

반면 불안의 특징은 명확한 원인이 없는 불편감

을 의미하며,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동반

한다(민성길 등, 2015). 따라서 공포와 불안은 변

별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노모

포비아와 불안의 변별을 검증하였고 이 연구에서

는 낮은 상관이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한편 노모포비아 척도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라면’과 같은 문항을 사용하는 등 스마트폰을 소

유하지 못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을 측정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수집광이나 저장강박과

같이 물건을 소유하고 버리지 못하는 특성과 유

사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대한 소유와 전

반적 수집 및 저장특성과는 변별이 되어야한다.

이 연구에서 노모포비아가 저장강박과 낮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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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다는 것은 노모포비아가 단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나 강박적인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

폰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 척도가 측정하는 개념이 유사

한 행동을 구성하는 다른 개념과 잘 구분되는 고

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판 노모포비아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

한 결과 양호한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확인해본 결과

양호한 계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각 문항들이 연

구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척도와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동질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4주 간격을 두고 동

일한 연구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진행하여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높은 상관이 보고

된 것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임을 의미한

다. 이는 시간의 변화가 있음에도 검사결과가 일

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성인을 연구대상자

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적용가능성

이 검증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 연

구는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높은 성인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고 특히 20대에 치중되어 있다. 정

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스마트 보유율은 20～59세는 99% 이상이

었으며, 10～19세는 95%였다. 하지만 스마트폰 과

의존 위험군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35.8%,

성인은 22.2%가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서도 노모포비아의 문제가 높게 나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과학기술통신부, 2021). 이

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의 노모포비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준이 높아질

때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로 청소년의 노모포비아와 외로움, 품행문제, 과잉

행동, 정서문제 간의 관계가 확인되었다(Catone

et al., 2020; Gezgin, Hamutoglu, Sezen-Gultekin,

& Ayas, 2018; Sharma, Mathur, & Jeenger,

2019).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모포비아 척도의 적용 또는 추가 개발 가능성

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노모

포비아의 문제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임상군을 다수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진

다. 실제로 노모포비아는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Bekaroğlu & Yılmaz, 2020) 이를 고

려한 표집이 필요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유 및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모포비아는 일반적인 문

제로 볼 수 있고 이는 임상군이 노모포비아를 측

정하는데 대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노

모포비아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

를 확인하고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는 일반군과 임상군을 고려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이 연구에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노모포비아

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Yildirim과 Correia

(2015)가 개발한 노모포비아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는데 의의를 가진다. 스마트폰은 전화통화, 메시지

전달을 넘어 정보의 송수신, 문화활동, 경제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이다. 이러한 스

마트폰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

요한 물건이 되었으며, 생활의 편리함과 이로움을

제공한다. 특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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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 대인관

계, 정보의 탐색을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

러한 편리함은 스마트폰 과의존, 중독과 같은 문

제를 일으키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오히려 활동

반경이 축소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노모포비아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또한 노

모포비아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불면 등 부적응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Kubrusly et

al., 2021; Jahrami et al., 2022), 한국판 노모포비

아 척도를 타당화 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응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모포비아 척도의

타당화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문제

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임상

적 의의를 가진다. 이에 향후 한국판 노모포비아

척도는 인간과 스마트폰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발견하는 기초적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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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nomophobia and validate the

nomophobia scale developed by Yildirim and Correia (2015). Nomophobia from smartphones.

In the first study, we translated the nomophobia scale consisting of 20 questions into Korean.

Then, data from 143 adults in Korea were collected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performed. In the second study, data

from 245 adults were investigated online using K-NMP-Q and five scales. For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lso, four factors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Not being able to

access information, Giving up convenience, and Losing Connectedness) were established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he factor analysis showed that K-NMP-Q had

good fitness and appropriate factor coefficients that could prove the stability of the model.

Additionally, the internal consistency of K-NMP-Q and sub-factors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was identified as .81 to .93. To confirm the criterion and convergent validity,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K-NMP-Q, K-PS, and SAS-SV, and highly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identified. STAY-Y and K-SI-R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divergent

validity, and low correlation was reported, indicating that it has unique concepts. Implications

and ideas for further research were suggested

Keywords: Nomophobia, Smartphone, Phubbing, Validation, K-NM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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